
  

 

 

 

 

 

 

 

 

 

 

                

      

 

 

 

 

 

 

 

 

 

 

 

 

 

 



1 화              

 

- 운동장 - 

우리 동네에선 그 놀이를 오징어라고 불렀다. 마치 오징어를 닮은 그림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다. 규칙은 

간단하다.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공격과 수비 두 편으로 나뉜다. 게임이 시작되면 선 안의 수비자는 두 발로, 선 

선 밖의 공격자는 깽깽이 발로 움직여야 한다.  

공격 팀: 니네 엄마! 

하지만 공격자가 기회를 노려 오징어의 허리를 가로지르면 두 발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공격 팀: 암행어사!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걸 암행어사라고 불렀다. 최후의 전투를 할 준비가 되면 공격자들은 오징어 

그림의 입구로 모인다.  

공격팀: 가! 

승리하기 위해선 공격자는 오징어 머리 위의 작은 선 안을 발로 찍어야 한다. 이 때 수비자에 밀려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래, 죽는다. 

공격팀: 만세! 

결승점을 밟으면 만세라고 외친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었다. 

 

- 집 - 

엄마:  응. 

기훈:  이거 뭐야? 나 주는 거야?  

엄마:  잉, 니 오늘 가영이 생일인 거는 알제? 

기훈:  응, 알지. 

엄마:  까먹지 말고 이따가 가가 저녁이라도 한 끼 사먹이라.  

기훈:  아이 요즘 물가가 얼만데 이걸 가지고 뭘 사먹여? 

엄마:  가영이 가가 치킨 좋아 안 하나? 닭이나 한 마리 사맥이고 와. 

기훈:  애 치킨만 먹여? 생일인데 선물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조금만 더 줘봐.  

엄마:  돈 없다. 

기훈:  아, 돈이 왜 없어? 내가 대리 뛴 것도 다 갖다줬잖아. 

엄마:  아이고 그깟 놈의 돈. 야, 너 대출 받은 한 달 이자도 안 된다. 아이구.   1/14 



기훈:  아, 그건 이렇게 살아서 다 못 갚어. 그러게 쓸 건 좀 쓰고 살자. 

엄마:  어이구. 

기훈:  아, 그거 좀 그만 해 그러구. 

엄마:  어이구 마, 그릇이나 물에 담가놔. 

기훈:  맨날 허리 아프다면서 몇 푼이나 번다고 그래? 

 

- 은행 - 

기훈:  어? 아이, 내 생일 맞는데. 

기훈 친구: 비밀 번호 바꾸셨네. 니네 엄마가 드디어 널 버렸다야. 하하하. 

기훈:  씨, 어어. 아 씨, 이 노인네 뭘로 바꾼 거야? 

기훈 친구: 니 엄마 생일 같은 거 해봐. 

기훈:  엄마 생일? 엄마 생.. 

기훈 친구: 모른다 모른다. 지 엄마 생일 모른다. 에라 이 호로 새끼야. 

기훈:  아이 씨발 병신아, 알어. 노인네가 매년 그.. 음력을 쇠어 가지구, 매년 바껴서 그런 거야. 병신

  새끼 씨발.. 알지도 (못하면서)… 

기훈 친구: 그럼 음력을 쳐보든가. 

기훈:  아, 씨. 아, 나 정말. 아, 씨. 

기훈 친구: 야야야야, 한 번만 더 틀리면 거래 정지야. 생각 잘 해. 뭐 다른 거 없어? 

기훈:  와, 하하하. 

기훈 친구: 너 뭐 했어? 뭐 했어? 

기훈:  오늘 우리 딸 생일. 아, 요즘 노인네가 나보다 손녀를 더 끔찍히 챙긴다니까. 아이, 참. 

 

- 경마장 - 

기훈 친구: 9 번 명기 대가리 확실하대매. 

기훈:  아, 병신 새끼 씨. 좋은 말을 데리고 하지. 피똥을 싸네 증말 씨. 

안내 방송: 알려드립니다. 제 10 경주회 마권 발매가 마감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거 좀 빨리 좀 합시다 좀. 이봐요.. 당신 뭐 하는 (거요)? 

기훈:  아,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생각 좀 하게.       2/14 



기훈:  그렇지! 어. 

기훈 친구: 달려봐! 

기훈:  어 어. 어, 그래 돌아. 어, 빨리 돌아. 돌아. 나와 나와 나와. 더 더 더 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왔어! 왔어! 

기훈 친구: 아 중간에 왜 튀어나와? 

기훈:  내가 뭐랬어? 오늘 우리 딸 생일이라고 했잖아 6 월 8 일. 6 8! 

 

- 경마장 창구 - 

창구 직원: 456 만 원입니다. 

기훈:  네,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한잔 사드세요. 

기훈 친구: 난 안 주냐? 

기훈:  야, 우리 엄마 돈부터 채워 넣어야지. 여기 ATM 어딨냐? 

 

- 전화 통화 - 

기훈:  아빠가 저기.. 학원 앞으로 데리러 갈게. 하하하, 뭐 치킨? 야, 그런 거 말고 더 비싼 거도 괜찮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적어놔. 응? 

  응응응.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만 적고 쉬는 시간에 적어놔. 알았지? 

  알았어. 일곱 시. 생일 선물은 과연 뭘까요? 기대하시라. 너 진짜 깜짝 놀… 

 

사채업자 1: 야, 기훈아! 

사채업자 2: 어이~ 야, 오랜만이네. 

 

기훈:  어 가영아, 아빠도 사랑해. 

사채업자: 야야야야야. 잡어! 잡아! 

기훈:  아, 미안해요. 학생, 괜찮아요? 아, 미안해요. 

사채업자: 저 새끼 잡아! 야 이 새끼야, 거기 서! 거기 안 서? 

 

- 화장실 - 

기훈: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 저..저 돈 있어요.. 돈 있어요.. 돈 있어요. 

사채업자: 정말? 근데 왜 토꼈어?          3/14 



기훈:  아 그게요.. 선생님 번거로우실까 봐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드릴려고 했거든요. 

사채업자: 어휴 자식, 기특하네. 그래서 얼마 있는데? 

기훈:  4 백요. 일단 이거 받으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음 달까지 꼭… 

사채업자: 어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사채업자: 아이구! 아~ 달짝지근하다. 아 그동안 내 돈으로 맛난 거 많이 드셨나 봐. 

기훈:  돈이 있었거든요. 아까.. 아까 6, 8.. 6, 8 이 들어와서 돈이 정말 여기 있었거든요. 

사채업자: 너, 코피가 왜 잘 나는지 알아? 코 안에 모세 혈관이 많아서 그래. 

기훈: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사채업자: 피맛도 좋던데 한 사발 받아다가 오늘밤 선지국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기훈:  갚을게요.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갚을게요. 

사채업자: 아이, 새끼. 아 마음 약해지게 왜 울고 지랄이야? 아, 내가 잔정 많은 건 어떻게 알아 가지고.  

  자, 눈물 닦고  여기 지장 찍어!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여기 신장 하나랑 여기 안구 하나 대신

  가져간다. o.k?  왜 싫어? 

기훈:  으, 아 아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인주.. 

사채업자: 아, 거기 나오네. 자연산 인주. 

기훈:  예? 아, 네. 

사채업자: 그래 그래, 거기 꾹.. 잘 했어. 한 달이야. 몸 간수 잘 해! 

기훈:  아 저기.. 선생님! 아 저 죄송한데 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될까요? 

사채업자: 아이.. 아이 새끼. 

 

- 경마장 창구 - 

기훈:  저기요. 죄송한데 아까 드린 만 원 좀… 

 

- 뽑기샵 (뽀꼬팡) - 

기훈:  야아, 씨.   아-. 아. 캬.   아이, 아이. 

아이:  아저씨, 그렇게 생각 없이 아무거나 집으니까 안 되죠. 

기훈:  너 좀 뽑냐? 

아이:  잘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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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아이그. 5698 66877666 67876767688666776 09988 7877 7877 989898 900099998 9889009009 

00000090 잘 했다. 잘 했어, 잘 했어. 잘 했다. 

 

- 포장마차 - 

기훈:  아, 이거? 이거 왕모기한테 물린 거야. 아 요즘 모기가 얼마나 독한지.. 아으. 

가영:  아빠, 싸움하는 건 아빠 자윤데 맞고 다니지는 마. 

기훈:  아빠가 미안해. 가영이 더 맛있는 거 사줄라고 그랬는데… 

가영:  괜찮아. 어제 엄마랑 새아빠랑 스테이크 하우스 갔었어.  

기훈:  스테이크? 아, 그랬구나. 

가영:  근데 난 떡볶이가 훨씬 더 맛있어. 엄마가 이런 거 불량식품이라고 못 먹게 하거든. 

기훈:  먹어, 먹어!  아, 맞다. 아빠가 가영이 생일 선물 사왔지롱. 야, 너 알지 여자도 요즘 군대 많이

  야, 너 알지 여자도 요즘 군대 많이 가는 거.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은 남자 여자가 

777888999 다 똑같이 평등한 세상이야. 9999999999 00000000000000 888888888888 99999 98999 9999 

99999889 가영이 너도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아이, 불까지 나오네. 하하하하하하. 야아, 

67777 7777777 야아, 진짜 같다야. 그치 응? 

가영:  근데 이거 엄마가 보면 아빠 또 혼날 것 같은데. 

기훈:  아, 그런가? 야, 그럼 이거 너 더 클 때까지 아빠가 갖고 있어야겠다. 

가영:  그걸로 담배는 피지 말고. 

기훈:  아빠 담배 끊었어. 88888888888 99999999999 00000000000 000 888 777 999 788898 7787777 

77878 99 알았어, 알았어. 아빠가 담배도 꼭 끊고 내년 생일에는 진짜 좋은 선물을 사줄께. 가영이 약속. 

가영:  내년? 

기훈:  너 작년 생일 생각해 봐. 올해도 금방 생일 됐지? 내년 생일도 금방 와. 

가영:  아빠! 

기훈:  응, 뭐? 

가영:  아니야. 응. 

기훈:  그래, 더 먹어 더 먹어. 떡볶이 더 먹어. 아줌마 여기 천 원어치만 더 주세요. 그.. 어묵 좀 많이

  섞어서. 

 

- 아파트 입구 - 

가영이 엄마: 왜 이렇게 늦게 데려와? 애 옷도 얇게 입었는데.      5/14 



기훈:  아이, 졸립다고 업고 오느라.. 아이, 10 분 늦었다 10 분. 

가영이 엄마: 그러게 내가 차로 데리러 간다고 했잖아.    

기훈:  아, 그만 하자. 애 생일이다. 으이. 

가영이: 엄마… 

가영이 엄마: 가영아, 내려. 

기훈:  아, 내 여기 엘리베이터까지 업고 갈께. 

가영이 엄마: 버릇돼. 내려. 가영아 내려. 

기훈:  아, 참.. 정말. 

가영:  아빠, 안녕. 

기훈:  어, 들어가. 들어가. 

 

- 지하철 역 - 

기훈:  아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잠..잠..아 잠… 

양복남: 선생님, 시간 좀… 

기훈:  예수 안 믿어요. 

양복남: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선생님에게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 

기훈:  우리집 불교 믿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라구. 

양복남: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기훈:  뭐야? 잡상인이야? 요즘 상술이 아주 다양하네. 아저씨 사정도 지금 딱해 보이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아저씨… 

양복남: 선생님, 딱지치기 해보셨죠? 저랑 딱지치기를 하셔서 한 번 이기실 때마다 10 만원을 8999 

990990999 드리겠습니다. 

기훈:  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 딱지를 쳐서 넘기면 십만 원을 준다고? 

양복남: 반대로 제가 이기면 저에게 십만 원을 주시면 됩니다. 선공을 양보하겠습니다. 

기훈:  나 오늘 상태 많이 안 좋다. 지금 나한테 야바위 치는 거면 오늘 내 손에 진짜 죽어. 응? 정말 내가

  먼저 친다. 

양복남: 어떤 컬러로 하시겠습니까? 8900000000988 00988 9999 99999 88889990 099990990 9999999 999 

99999988 돈이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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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돈이… 

양복남: 그럼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기훈:  몸으로요? 몸으로요? 몸으로요? 몸으로요? 몸으로요? 몸으로요? 몸으로요? 몸으로요? 

몸으로요?  아으! 너 이새끼 뭐야? 

양복남: 뺨 한 대에 십만 원 까드립니다. 

기훈:  한 판 더 해! 봤지 봤지? 봤지, 내가 이겼어! 너 이리 와! 너 면상 이리 대! 이, 씨! 봤지 봤지? 봤지, 

내가 이겼어! 한 판 더! 봤지 봤지? 봤지, 내가 이겼어! 너 이리 와! 너 면상 이리 대! 이, 씨! 봤지 봤지? 봤지,  

내가 이겼 봤지 봤지? 봤지, 내가 이겼어! 너 이리 와! 너 면상 이리 대! 이, 씨! 너 이거 안 놔? 이 새끼! 너 

이거 안 놔? 너 이거 안 놔? 이 새끼! 

양복남: 십만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기훈:  아, 십만 원. 

양복남: 선생님, 이런 거 며칠만 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기훈:  아저씨, 이거 신종 피라미드 뭐 그런 거지? 사람 잘못 봤어. 나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 아냐. 

양복남: 성기훈 씨, 오늘 신체포기 각서 쓰셨죠? 이름 성기훈. 47 세. 최종학력 대한공업고등학교. 전직

  드래곤 모터스 조립 1 팀 직원. 10 년 전 구조조정 당시, 희망 퇴직 후 치킨집 분식집을 열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현재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음. 3 년 전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열 살 딸이 있음. 

  현재 채무액 사채 1 억 6 천, 은행대출 2 억 5 천 5 백. 

기훈:  너 누구야? 너 뭔데 내 뒷조사를 해? 

양복남: 빈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기훈:  아이 그래, 씨. 

 

- 생선 가게 - 

기훈: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 보니… 

상우 엄마: 또 한잔 했어? 

기훈:  아니에요. 아 근데 술을 안 마셨는데도 취한 거 같네. 흐흐흐흐. 나 오늘 돈 벌었거든요. 오늘 돈 

벌었거든요 우하하하. 

상우 엄마: 기훈이 너 아직도 노름하냐? 

기훈:  아이, 노름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로 내 힘으로 번 거거든요. 

상우 엄마: 근데 너 얼굴은 또 왜 그러냐? 너 이제 싸움질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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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아이, 됐구요. 상우는 요즘 뭐 하나? 회사 잘 다녀요? 

상우 엄마: 걔는 맨날 바뻐. 지금도 외국에 출장갔다. 

기훈:  어이, 싸가지 없는 새끼. 상우 집에 오면 나한테 연락 좀 하라 그래요. 어머니도 알지? 그 새끼

  서울대 붙은 거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데리고 다녔잖아. 근데 짜식 대학

  가고, 취직하고.. 나한테 술을 한번 안 사. 

상우 엄마: 쓸 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이거 가지고 얼른 집에 가! 또 술집으로 새지 말고. 

기훈:  자, 잔돈은 됐어요. 열어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한밤중에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 

상우 엄마: 만이천 원이다 이 놈아. 

기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 

기훈:  으음… 45645646566768679789870890990-=-897665456343433334324342342423432234 5774 

566565  배 고파? 응? 잠깐. 이거 먹어. 너 남기면 안된다. 이거 이 뺨 맞아서 번 돈으로 산 거야. 5768889 

66688  난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봐도 좋은 걸… 

 

- 집 - 

기훈:  자, 엄마 용돈 써! 크크크, 아 받어! 

엄마:  아이… 

기훈:  야아. 

엄마:  니 또 노름했나? 

기훈:  아냐. 

엄마:  그라믄? 얼굴이 와 그 꼴인데? 아 와 말을 안 해? 

기훈: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엄마:  너 너 어디서 이.. 남의 돈 훔쳤니? 

기훈:  아, 노름도 아니고 훔친 것고 아니고.. 내 손, 내 얼굴, 내 몸뚱이로 진짜 죽도록 벌은 거라구. 아내

  내 손, 응? 내 얼굴, 내 몸뚱이로 진짜 죽도록 벌은 거라구. 아 정말. 

엄마:  니 가영이 치킨은 사 믹있나? 

기훈:  저녁도 사주구 선물도 하나 사주구 그러고 왔지. 

엄마:  가영이가 니한테 별말 없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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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가영이 저그 어매랑 새 남편이랑 내년에 뭐 다 미국으로 간다 카더라. 

- 기훈 회상 - 

기훈:  내년 생일에는 진짜 좋은 선물을 사줄께. 가영이 약속. 

가영:  내년? 

 

기훈:  미국? 

엄마:  그래. 그 남자가 뭐 미국으로 직장을 옮겨가 저그들 식구 다같이 미국으로 들어간다대. 

기훈:  그래? 

엄마:  니 시방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내? 응? 너거 아는 찾아야 할 거 아이가? 

기훈:  아, 애를 어떻게 찾어? 그때 도장 찍을 때 벌써 얘기 다 끝낸 건데. 

엄마:  어휴. 요 위층에 저.. 법 좀 안다카는 총각이 그라는데, 애 아바이가 아를 키울 경제적인 그런

  거만 응.. 된다고 보마는 아를 찾을 수 있다 카대. 으응. 가 미국으로 그양 들어가쁘믄 한국말 다 

까묵고가가가 가 미국으로 그양 들어가쁘믄, 한국말 다 까묵고 니랑은 말도 영영 안 통할 끼고 영영 남 

  영영 남 돼 삐리는 기다. 응? 니 진짜로 가영이 안 보고 살 자신 있나? 

 

- 전화 - 

○:  안녕하십니까? 

기훈:  아, 저.. 낮에 명함 받은 사람인데요. 

○: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 참가를 원하시면 귀하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 승합차 - 

○:  성기훈씨? 

기훈:  아, 예. 

○:  암호는? 

기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3456567565656657787999808909800909908 57878879789 7985565 

4543355 어, 아이.. 다들 피곤한가 보네요. 저.. 게임하는 데까지는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요? 

 

- 456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홀 - 

001 할아버지: 오십, 오십 이, 오십 오, 오십 육. 

기훈:  영감님, 뭐 하시는 거예요?         9/14 



001 할아버지: 아 말 시키지 말아 헷갈려. 오십 육… 

기훈:  아 지금 몇 명 왔는지 사람 쪽수 세시는 거예요? 

001 할아버지: 아 그래.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말어. 어.. 이.. 으응. 아, 이거 몇까지 셌더라? 치매에 좋대 치메에 

좋대  어.. 이.. 으응. 아, 이거 몇까지 셌더라? 

기훈:  영감님, 저기 456 명 왔네요. 

001 할아버지: 으흠... 

기훈:  오.. 이야, 영감님 일등으로 오셨네. 나.. 어? 나 꼴찌네. 

001 할아버지: 흠.. 나도 알어. 그냥 세 보는 거야. 의사가 그러는데 숫자 세는 거 치매에 좋대. 

기훈:  아 치매 걱정할 나이에 어쩔라고 이런 데를 오셨어요?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슨 밥 드시고 456 

456 456 따땃한 아랫목에서 손주들 재롱 떠는 거 보면서 등이나 지지고 계시지. 

001 할아버지: 아 그러는 자네 부모님은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슨 밥 드시고 사시나? 

기훈:  으흠... 

001 할아버지: 내가 얼마 안 남았어. 

기훈:  네? 

001 할아버지: 의사가 그러는데 내 이 머릿속에 혹이 생겼대. 

기훈:  혹이요? 

001 할아버지: 뇌종양. 

장덕수: 씨발년.. 아하하하하하. 야!.. 야, 널 여기서 다 만나네.. 응? 이년 눈깔 봐라. 성질은 여전하네 응? 

456 456 하긴 니가 몇 대 맞는다고 뭐 쫄 캐릭터는 아니지. 오갈 데 없는 년 먹여 주고, 재워 주고, 456 456 

456  기술까지 가르쳐 줬더니 내 뒤통수를 쳐? 

강새벽: 너한테 빚진 거보다 갖다 바친 게 더 많아. 

장덕수: 그렇게 당당한 년이 왜 도망을 쳤을까? 

강새벽: 도망이 아니라 독립한 거뿐이야. 

장덕수: 푸웃 푸웃.. 흐흐흐흐.. 독립? 씨…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독립을 해? 니가 뭐 유관순이냐? 그럼 나가서 태극기라도 흔들든가. 아 맞다, 너 북한년이니까 

456  인공기 흔들어야지 응? 

기훈:   너 일루 와 봐! 응? 어? 어,목에.. 여깄다. 너 맞네 소매치기. 너 이.. 씨..내 돈, 내 돈 내놔! 내 돈 

456  내 돈 어딨어? 내 돈 내놔! 이 씨!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아 씨, 뭐야?           10/14 



장덕수: 너 뭐야? 

기훈:  아.. 흐. 

장덕수: 넌 뭐야? 이 새끼야. 

기훈:  예, 저..저는 저 쌍문동 사는 성기훈인데요. 

장덕수: 어이, 쌍문동 씨. 

기훈:  네. 

장덕수: 나 이년이랑 아직 얘기가 안 끝났는데. 

기훈:  예. 죄송한데 저도 이 자매님이랑 급한 용건이 좀 있어서요. 

장덕수: 너 이 새끼, 이년이랑 무슨 관계야? 

기훈:  아하하.. 참.. 정말. 그러는 넌 무슨 관계신데요? 딱 얼굴 보니까 이런 애들 뒤에 숨어서 먹고 사는 

456  양아치 같으신데. 니가 시켰냐 내 돈 훔쳐 오라고? 

장덕수: 이 개새끼가. 

기훈:  어 야.. 여기 깡패가 사람 죽여요. 어 어.. 어, 여기 빨리 좀 나와 보세요. 빨리 좀 나와.. 아 저기 789 

8999799 나오시네. 아 여기 깡패랑 소매치기 있어요. 깡패랑 소매치기.. 깡… 

진행 요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6 일간 모두 여섯 개의 456 

456  게임에 참가하시게 됩니다. 여섯 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거액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118: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갑자기 마취시켜서 핸드폰, 지갑 다 뺏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456 

456  끌어다 놓곤 갑자기 나타나서 게임 몇 개만 하면 거액을 준다? 그걸 지금 믿으라는 겁니까? 

진행 요원: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모셔 오는 과정은 보안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였을 456 456 

456  뿐입니다. 게임이 끝나면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107:  근데 그런 가면은 왜 쓰고 있는 거죠? 

진행 요원: 진행 요원의 얼굴과 신상은 참가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456  게임의 공정한 진행과 비밀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218:  난 당신 말 하나도 못 믿겠는데. 유인, 납치, 감금. 온갖 불법 행위를 하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456 

456  대면서 누군지도 밝히지 않는데 우리가 당신들 말을 믿어야 할 이유를 하나만 대 봐. 

진행 요원: 218 번, 조상우. 나이 46 세. 전직 기쁨증권 투자 2 팀 팀장. 고객 예치금을 무단으로 빼돌려 456

  주식 파생상품과 선물 옵션에 투자했다가 실패. 현재 손실액 6 억 5 천만 원. 456 456 456 456 456 

456  107 번 김미옥 채무 5 억 4 천. 118 번 오영욱 채무 10 억 2 천만 원. 322 번 정민태 채무 8 억 8 천. 

456  119 번 노상훈 채무 13 억 9 천. 369 번 박주운 채무 9 억.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456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11/14 



  저희가 처음 여러분을 찾아 갔을 때도 여러분들은 저희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흰 게임을 하고 여러분에게 약속된 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선 그런 저희를 믿고

  모두 자발적으로 어떤 강압도 없이 이 게임에 자원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쓰레기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199:  우리 무슨 게임합니까? 

진행 요원: 모두에게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게임 정보는 사전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기훈:  아.. 저..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진행 요원: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돼지 저금통에 상금이 적립될 겁니다. 상금의 액수는 첫 번째 게임이 456 

456  끝나고 모두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4565 

4556  바랍니다. 

 

- 참가 동의서 서명 - 

기훈:  이게 단가요? 

안내방송: 잠시 후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456 

456  바랍니다. 

324:  야.. 뭐야? 장난 아니다. 와.. 씨발.. 존나 크다. 

안내방송: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스마일! 34555 333445 43433535 3335345 34342343 4324324 34343 3434 

32434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스마일! 

324:  아이, 씨. 

250:  나와 병신아. 이.. 씨. 

안내방송: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스마일! 

 

- 엘리베이터 안 - 

안내방송: 확인되었습니다. 

 

- 운동장 - 

기훈:  야, 상우야! 어우, 상우 맞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니가 여기 왜 있어? 며칠 전에 너네 가게 

355453  갔었는데 너네 엄마가 너 해외 출장 갔다고 하던데. 아 그러구 아까 그 소린 또 뭐야? 니가 빚이 

343344  있어? 아 쌍문동에 사는 서울대 조상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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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방송: 첫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상우:  형, 다음에 얘기해. 

안내방송: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운동장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56 

456 456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운동장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벨 - 

프론트맨: This is the Front Man speaking… 

 

- 운동장 - 

324:  야, 저거 저거. 저거 뭐냐? 존나 이상하게 생겼네. 아 씨발.. 대가리 존나 크다. 흐흥. 

안내방송: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456 

34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118:  무궁화꽃?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 

기훈:  그런 거 같은데요. 

324:  무궁화.. 씨발 장난하나? 

250:  뭐 이런 걸 시키냐? 

324:  내기할래? 누가 먼저 골인하나. 

250:  백만 원 빵. 콜? 

324:  아, 씨발. 콜! 

안내방송: 5 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안내방송: 324 번 탈락! 

250:  병신, 걸렸네. 

118:  방금 무슨 소리예요? 

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250:  야, 너 탈락이야 병신아. 개쇼하지 말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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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방송: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456 

45656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 탈락입니다. 456446657 456667678989 57576868 5655676 

456565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456 

456 456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상우:  형, 고개 돌리지 말고 들어! 그렇게 있으면 어차피 죽어. 내 생각에 저 인형이 동작 감지 장치야. 

45645  앞사람 등 뒤에 숨으면 감지되지 않어. 

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상우:  시간 없어! 

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44565465467470467099050940640-400965403459495495049999 

583543 83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359465898795090900-0434853434050 89929348054 89945384 898945 

9843 9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장덕수: 누구냐? 아까부터. 

강새벽: 니 뒤통수 친 년. 

장덕수: 이런 썅년이. 

강새벽: 지금 한 대 더 쳐줄까 니 뒤통수. 

장덕수: 하지 마, 하지 마. 제발. 

강새벽: 떨지 마 병신아. 그러다 걸리면 죽어. 

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7800060 099800 9-888009 099069 68797009 000998990009 09 99998 

9999789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18:  나 좀 살려주세요. 

기훈:  이거 놔요. 

118:  제발.. 제발.. 흐흐흑. 

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354554765875674658458769009889787865765347435 5435345 454 

4543 343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Fly me to the moon… 

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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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              

 

- 홀 - 

기훈:  상우야, 고맙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오징어 게임오징어 게임오징어 게임오징어 

게임  고마워요. 두 사람 덕에 살았어요. 

알리:  살아서 다행입니다. 

진행 요원: 첫 번째 게임을 통과한 참가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첫 번째 게임의 결과를 오징어 

게임  알려드리겠습니다. 456 명 중에 255 명이 탈락하여 첫 번째 게임을 끝마친 참가자는 오징어 

게임  201 명입니다. 

212: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돈 꼭 갚을게요. 꼬옥 갚을게요.. 선생님.. 제가요 애가 있거든요. 

오징어  아직 이름도 못 지어서 출생 신고도 못했는데요. 저 좀 내보내 주세요. 

209:  선생님,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요. 제발 살려주... 

073:  저도요. 저도 그냥 나가고 싶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남자:  살려주세요! 

진행 요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해치거나 돈을 받아 내려는 게 아닙니다. 다시 

78900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119:  기회? 이게 기회라구요? 애들 놀이를 시켜놓고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기회입니까? 

271:  우리가 빚을 졌지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진행 요원: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 

369: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게임이라고요? 

진행 요원: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어겨서 탈락했을 뿐입니다.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455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066:  상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냥 내보내줘요. 

진행 요원: 동의서 제 1 항.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119:  정말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경찰들이 여기 실종된 사람들 찾으러 금방 여기 찾아올 

6556   걸 아마. 

066:  그래, 우리 안 풀어주면 핸드폰 위치 추적이라도 해서 여기로 찾아올 거야. 그럼 당신들도 

5575556 끝장이라구. 

322:  그래. 끝장이야.          1/17 



진행 요원: 동의서 제 2 항.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탈락으로 처리된다. 

상우:  동의서 제 3 항.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게임은 중단된다. 맞습니까? 

진행 요원: 맞습니다. 

상우:  그럼 투표를 하게 해주시죠. 그만 두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면 여기서 우릴 내보내 주는 겁니다. 

진행 요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게임의 중단 여부를 투표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첫 번째 게임에서 

5676  적립된 상금을 공개하겠습니다. 888888 77777 00000000 000000 0000000 00000000 0000000 

0000000 첫 게임에서 탈락한 참가자의 숫자 255 명. 참가자 한 명당 걸려있는 상금 액수 1 억. 따라서 

0000000 255 억의 상금이 돼지 저금통에 적립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게임을 포기하시면 저 

0000000 255 억은 탈락한 참가자들의 유가족에게 각각 1 억 원씩 전달되고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0000000 돌아가시게 됩니다. 

212:  저기요, 근데 여섯 개 게임 다 통과하면 얼마를 주시나요? 

진행 요원: 참가자 456 명. 따라서 총 상금은 456 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44654  앞을 보시면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게임의 속행을 원하시면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을, 

7777778 중지를 원하시면 빨간색 엑스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분들은 000000 

0000000 가운데 흰 선의 반대편에 서주십시오. 투표는 여러분 가슴에 있는 번호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9999999 456 번, 투표해 주세요. 7888888888888888 9999999999999999 00000000 889999 00000 8888 

9899979 453 번, 투표해 주세요. 7777777777777 0000000000000000 999999999999 88888 99999 8888 888 

9090999 218 번. 

119:  미친 거 아냐? 다들 이 짓을 계속하자는 거야 지금? 

212:  해야지 그럼. 나가면 뭐가 달라? 어차피 나가도 생지옥이야 씨발 쯧. 

322:  그래. 지금 그만 두면 탈락한 놈들만 좋은 일 해주는 거야. 그놈들만 1 억씩 받는대잖아. 게임을 

565  이긴 건 우린데. 그게 말이 돼? 

369:  제발, 아 제발 이러지들 좀 마세요. 집에 가야죠. 

322:  난 어차피 집도 없어. 여기선 희망이라도 있지. 나가면 나..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남아서 끝까지 

5775  해봅시다! 난 나가서 개처럼 살다 죽느니 여기서 뭐라도 해보다 죽을 겁니다. 

119:  야 이 새끼야, 죽을려면 너 혼자 죽어 이 새끼야. 다 끌어 들이지 말구 이 개새끼야. 

진행 요원: 지금부터 민주적인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시 

454578998 투표를 재개하겠습니다. 9999999 777777 999990898 7888 889999 998899999999 988 9999 999 

999 99999 이제 마지막 투표자입니다. 1 번. 

- 기훈 회상 - 

001 할아버지: 의사가 그러는데 내 머릿속에 혹이 생겼대. 뇌종양.      2/17 



진행 요원: 게임의 진행을 원하시면 동그라미, 중단을 원하시면 엑스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참가자들의 과반수가 게임 중단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번 게임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322:  아니 나갈 사람은 나가라 하구 남는 사람들끼리 계속하게 해줘요. 이미 반 이상 죽어 

2485465655 자빠졌는데 여기서 그만 두는 게 아니잖아! 

212:  그래, 우리라도 계속하게 해줘요! 

남자:  그래, 계속하세요! 

진행 요원: 이렇게 여러분과 헤어지게 돼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을 위한 기회의 

6787980 문을 완전히 닫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수가 게임의 재개를 원하시면 언제든 게임을 다시 

7677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 서울 시내 (눈 가리고 손발 묶인 채 풀려남) - 

기훈: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강새벽: 조용히 좀 해! 

기훈:  아..아.. 누구세요? 소매치기. 소매치기? 소매치기 너냐? 

강새벽: 밤새 여기 누워있을 거 아니면 이거 좀 풀어봐. 

기훈:  여기가 어디… 3555555 55555555555555555 55555555 5554444444444444444 4544444444445454 

3543566 자 나도 빨리 좀.. 자, 응? 5757567 66876687 45267989 6777777777777777777 7999999999999 

57556  어 너.. 아 그래. 너부터 빨리 입어. 그래 춥지? 나도 춥다 진짜. 어우, 어이구 아이구. 9090 9000 

99999999 아 그래 빨리 입어. 아이구. 아.. 아우 다리야. 야, 야 이제 나 좀 빨리 풀어줘. 어? 야. 9999 0000 

0000 000 야! 야! 너 뭐하는 거야? 나 풀어주고 가야지. 

강새벽: 내가 왜? 

기훈:  내가 너 풀어줬으니까. 

강새벽: 그 나이에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당신 풀어주면 돈 내놓으라고 나한테 뭐라고 할 거잖아. 

기훈:  아 그건 그거구. 알았어 알았어. 돈 달란 소리 안 할 테니까 이거나 좀 빨리 풀어줘. 

강새벽: 진짜야? 

기훈:  응, 내가 절대 돈 달란 얘기 안 할게. 

강새벽: 어떻게 믿어? 

기훈:  아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걸고 맹세한다, 빨리 풀어줘! 575777777777777776866869009 

988866  아이 추워.. 아이 씨발. 아 아 아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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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이 씨.. 너, 이 씨.. 너 이리 와! 내 돈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응 내 돈. 이 씨 내 돈 안 내놔? 4564 

54677  내 돈 줘! 이 씨 아우.. 씨 내 돈 줘 씨. 

강새벽: 아저씨 엄마 참 불쌍하다. 

기훈:  너, 이 씨. 너 거기 잠깐만 가만 있어봐! 577777777777777777685 564574 5746 54656 457476658 

4343989 5 너..너.. 너 거기 안 서? 아우.. 씨. 

 

- 서울 시내 - 

알리:  사장님, 여기 어디예요? 

상우:  여의도. 

알리:  여의도가 어디예요? 

상우:  서울 한가운데요. 

알리:  사장님, 전화 있어요? 전화 한 번만 하고 싶어요. 딱 한 번만요. 

 

- 편의점 - 

직원:  2 천 원입니다. 

알리:  감사합니다. 66040 575659907 8784053 0094908766 090308458 8960609 9988990088 777677879 

578898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상우:  저기요. 차비는 있어요? 

알리:  네? 

상우:  집이 안산이라면서요. 사발면 값도 없는데 집에 갈 돈 있냐고요. 돈. 

알리:  돈 없어요. 걸어가요. 

상우:  여기서 안산까지 걸어서? 888888 9999999 0000000 999999 999999 999999099900 00000 09999 

99999999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가요. 

알리:  안 돼요. 나 돈 없어요. 돈 못 갚아요. 

상우:  갚으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가지고 가요. 

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상우:  나 사장님 아니니까 사장님 소리 좀 그만 하고. 

알리: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24323354554 55523543 323435543666344 34536546 35353545345 

223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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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출소 - 

기훈:  경찰관님,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잘 이해 못 하시는 거 같은데요. 

경찰관 1: 저 선생님,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수백 명을 운동장에 모아 놓고 게임을 

5776 456 하라고 하고 총으로 막 쏴 죽였다 그거죠? 

기훈:  예! 이게 한두 명도 아니구요. 2 백 명이 넘게 그냥 막 쏴 죽였다니까요. 

경찰관 1: 그 게임이 뭐라고요? 

기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요. 

경찰관 1: 그.. 애들이 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기훈:  예. 

경찰관 1: 어른들한테 그걸 시켰다는 거죠? 

기훈:  아 그렇다니까요. 

경찰관 1: 그래서 걸리면 총으로 막 쏴 죽였고요. 

기훈:  아 몇 번이나 말합니까. 

경찰관 2: 아저씨, 그래서 거기가 어디예요? 그 사람들 죽였다는 데가. 

기훈:  그건 제가 마취를 당하고 끌려가 가지구 어딘지 모른다니까요. 

경찰관 2: 그럼 그거 시킨 사람들은요? 

기훈:  걔네들은 다 마스크를 써 가지구. 가면을… 

경찰관 2: 그럼 아저씨는 거기서 어떻게 나왔어요? 

기훈:  이게 게임을 하던 사람들끼리 투표를 해 가지구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경찰관 2: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우리 나가고 싶어요‘ 했더니 살인자들이 ‘그래요 나가세요‘라고 했다? 

기훈:  예. 

경찰관 2: 하하하하. 

경찰관 1: 거긴 처음에 왜 가신 건데요? 

기훈:  그게 게임을 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경찰관 2: 돈이요? 

기훈:  네, 수백억을 준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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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1: 자,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종합해 보면 누가 갑자기 게임을 하면 수백억을 준다고 해서 따라 88 

5776 78 갔더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시키고 그래서 걸리면 막 쏴죽이더라. 그런데 선생님은 667 

5656888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게 됐고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른다. 이..이..이거 

88 88888899 맞죠? 

기훈:  예. 

경찰관 1: 저..성함이? 

기훈:  저 여기 쌍문동 사는 성기훈인데. 

경찰관 1: 성기훈 씨, 저 혹시 보호자 있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의료기관 쪽에 연락을 해드릴 

567 56  수도 있는데요. 

기훈:  나 여기 세금 내고 사는 쌍문동 주민이야. 사람 어떻게 보고. 446653544 6789656 5777785786 

79695 34 이게 그놈들이 준 명함이니까 여기로 전화해 보면 될 거 아냐 씨. 

여자:  여보세요. 

경찰관 1: 아..아.. 아 예. 그..아침부터 그..실례합니다. 그..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자:  누구세요? 

경찰관 1: 아 예. 아..아 죄..죄송한데요. 혹시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습니까? 

여자:  게임요? 

경찰관 1: 아 예. 제가 게임을 좀 하거든요.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여자:  저기요, 너 뭐 하는 분이신데 아침부터 전화로 개소리세요? 445454 56463  456544645434 

575555645 게임을 하고 싶으면 혼자 PC 방에 가! 이 변태 새끼야! 

기훈:  잘못 눌러서 그런 거잖아. 아 밀지 마. 

경찰관 2: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세요. 

기훈:  당신 전화 제대로 한 거 맞어? 번호 잘못 누른 거 아냐? 4332343 66684 3612 98079 0900779 

99609696 딱 기다려! 내가 걸어서 당신 바꿔줄 테니까. 내 핸드폰에 저번에 걸었던 번호 그대로 남아 789 

6798 6567 있거든 이.. 씨. 

안내 멘트: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호: 뭐예요? 취객이에요? 

경찰관 1: 그냥 미친놈이야. 오늘따라 정신없어 죽겠어 아주. 567688 790876  5776678765 6786767 6886 

8700706 정신 차려. 여기 계속 올 거야? 

황준호: 들어갑니다. 수고하십시오. 8978978877 68087 576578 6509349 979087658 9874 09877 99866 

980767787 수고하십시오.            6/17 



- 집 - 

기훈:  엄마. 나 왔어요. 엄마. 뭐야? 

안내 멘트: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 

기훈:  응? 아 이 노인네 어디 간 거야 문을 다 열어놓고. 

 

- 시장 - 

기훈:  상우야! 너 여기서 뭐 하냐? 9800000 896097 7887098 67894939 95960 960790 94948 744563 

45287498 너 빚 땜에 그래? 야, 쌍문동의 자랑, 쌍문동이 낳고 기른 천재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입학 7890 

897977 788 조상우가 뭐가 걱정이야? 다시 벌면 되지. 엄마한테 가서 다 말씀드리고 새로 시작해. 

상우:  다시 벌어? 60 억을? 

기훈:  60 억?  아 6 억이라며.  

상우:  그놈들도 모르는 게 있어. 

기훈:  아이 너 증권회사 다닌다더니 주식을 한 거야? 

상우:  주식은 그렇게 크지 않고 선물을 했어. 

기훈:  선물? 선물로 그 돈을 써? 아 누구 선물을 얼마나 비싼 걸 산 거야? 여자 생겼냐? 

상우:  그런 선물이 아니고. 그런 게 있어. 

기훈:  아..참. 아..이 그냥 개인 파산 신청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그거 하면 돈 안 갚아도 된다고 

8970 0688 하는 거 같은데. 

상우:  내 거 말고 어머니 거까지 다 들어갔어. 집이랑 엄마 가게까지 다. 

기훈:  여보세요. 네, 전데요. 예? 

 

- 병원 - 

의사:  당뇹니다. 오래 방치해서 합병증까지 왔어요. 이 정도면 통증이 심했을 텐데 모르셨어요? 

기훈:  치료만 하면 되는 거죠? 

의사:  최악의 경우엔 수술로 발을 절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입원부터 하시고 589900 94400 

0008 87 일단 입원부터 하시고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 보시죠. 

기훈:  엄마. 엄마! 아 엄마, 어딜 가? 입원하라잖아. 

엄마:  아, 괘않아. 

기훈:  뭐가 괜찮아? 아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면서.       7/17 



엄마:  아 치아라 고마. 몇날 며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돌아 댕기다가 인제 나타나가 뭐 효자 행세해? 

기훈:  엄마 진짜 미련하게 왜 이래? 치료 안 받으면 큰일 난다잖아. 

엄마:  그라믄 내 그양 이래 누워 있으면 월세는 누가 낼끼가? 그카고 너, 하루 병원 입원한 값하고 9000 

090900405 약값하고 얼맨 줄은 알아? 

기훈:  아 보험 있잖아 보험. 

엄마:  뭐라꼬? 보험? 니 기억 안 나나? 그거 벌써 해제해가 다 써버렸잖아. 8790098 909090 789098 

89878798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래이 아이고. 기훈아, 아..이 엄마 피곤하다. 힘들어가 인자 고마하고 싶다. 

59 790099 기훈아, 아..이 엄마 피곤하다. 힘들어가 인자 고마하고 싶다. 고마하재이. 

기훈:  에이 씨. 내 돈 가져오께. 내 돈 가져오면 될 거 아냐. 

 

- 자동차 안 - 

황준호: 네, 어머니. 아 지금 고시원에 가는 중이에요. 아이 별일 없을 거예요. 형 가끔 그러잖아요. 08908 

989 799900 연락도 잘 안 받고. 예, 제가 형 있는 데 알만한 사람 여기 저기 전화도 해보고 908907 9009 9809 

7709000 그래도 연락 안 되면 제가 내일 직접 실종 신고 할게요. 아 저 대한민국 경찰이에요. 00777 77090 

8809009 형 제가 찾을게요. 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고시원 - 

황준호: 형이 안 들어온지 정확히 얼마나 됐죠? 

고시원 주인: 그게 내가 매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고시원비 내는 날짜가 일 주일 전이었거든요. 그때부터는 

6 9989989 매일 와봤었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저..근데 고시원비는..? 아님 지금 짐을 빼 09 

90900990- 주셔야 되는데. 

황준호: 제가 보고 나서 고시원비는 따로 드릴게요. 

고시원 주인: 실컷 보세요 그럼. 

 

- 파출소 일 회상 - 

황준호: 취객이에요? 

경찰관 1: 그냥 미친놈이야. 오늘따라 정신없어 죽겠어 아주. 

 

- 보육원 - 

수녀:  얘들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와. 

아이들: 와~ 맛있겠다.           8/17 



강새벽: 왜? 너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매. 얼굴은 왜 그래 야. 친구들이랑 싸웠니? 0978 80978 97800 0099 

09090990 너 계속 그렇게 말 안 하믄 누나 그냥 간다. 

동생:  나 여기 있기 싫다. 엄마 금방 데리고 온다매. 한 달만 있다가 엄마 오면 다같이 살 거라매. 

강새벽: 철아, 그게… 

동생:  애들이 다 거짓 푼대. 나 여기서 못 간대. 누나가 나 여기다 버린 거래.  

강새벽: 아이다. 엄마 아버지 꼭 오실 거다. 누나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내년엔 우리 다같이 모여서 

89009899 한 집에서 살게 될 거다. 누나 알제? 누나 약속하면 꼭 지키는 거. 

 

- 파출소 - 

경찰관 1: 아 아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황 형사가 그 미친놈 이름은 왜? 

황준호: 아 그.. 제가 어제 얼핏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알던 사람 같아서요. 

경찰관 1: 그래? 그 뭐더라? 쌍문동 사는 성..성... 

경찰관 2: 성기훈이요. 쌍문동 사는 성기훈. 

경찰관 1: 맞다 성기훈. 아는 사람 맞어? 

황준호: 예, 맞는 거 같애요. 아..저.. 그 사람 주소 좀 따 주실 수 있어요? 

 

- 공장 - 

동료:  알리, 오랜만이다. 

사장:  응, 알리! 

알리:   왜 전화 안 받아요? 

사장:  전화했어? 몰랐네. 왜? 무슨 일 있어? 

알리:  사장님, 밀린 월급 주세요. 

사장:  아휴. 야, 내 그거 몇 번 말하냐. 지금 돈이 없어. 너도 알다시피 회사 사정이… 

알리:  저 손가락 치료 잘 못 받았어요. 병원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나 이제 고향 갈 거예요. 8000 89088 

9999886 제발요. 돈 주세요! 

사장:  야이, 씨. 밖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봐. 걔들은 월급 받았는가. 수금이 돼야 돈을 주지 이 새끼야. 

567 67899 야, 나도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근데 병원엘 못 가 돈이 없어서. 

알리:  사장님, 돈 준다고 했잖아요. 제발요 돈 주세요. 6 달도 더 지났잖아요. 

사장:  아 이 새끼가 진짜.          9/17 



  야, 다음에 얘기하자. 내가 지금 바쁘다. 

알리:  사장님, 돈 주세요! 0000000099999 99990000 9999000000 8888888888 00000000000000 99999 

9999999 사장님, 제발 돈 주세요! 

사장:  어딜 만져 개새끼야, 확 씨. 

알리:  나한테 욕하지 마! 

사장:  이 씨발 새끼가! 

알리:  여기 돈 있잖아! 

사장:  개새끼가 뒤져? 

알리:  돈 있잖아. 

사장:  안 놔? 이새끼야. 

알리:  아, 내 돈 좀… 

사장:  아아아… 

 

- 새터민 결혼 전문업체 - 

업자:  니 사정은 내 아주 잘 알디면서도 고저 그게 맘 묵고 튄 브로커들을 찾을 방법이 없디. 7090 7088 

00990099 당한 사람이 너뿐이 아니야. 몇 사람은 고것들 잡갔다고 탄동까지 직접 갔다가 오히려 공안한테 

0000 000 걸려서 북으로 다시 끌려갈 뻔했어. 

강새벽: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업자:  다시 다른 브로커를 고용해야디. 근데 그게 니도 알갔지만 또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니. 

강새벽: 얼만데요? 

업자:  일단 니네 부모 소재 파악부터 다시 해야 되고. 요즘 그 국경 경비가 살벌해져서 00000000 0000 

0000000 강 건너가는 비용도 마이 올랐고… 

강새벽: 그래서 얼만데? 

업자:  최소한 4 천 이상은 있어야… 

강새벽: 4 천... 

업자:  중국으로 가는 비용만 그렇고 거기서 다시 남조선으로… 9999999999 0000000 999999 9999 0000 

0000000 아아 앗, 뜨거!  아 뜨거. 

강새벽: 전번에도 니 말만 믿고 돈을 보냈어. 내 목숨 걸고 구한 돈이었어. 

업자:  야, 나도 몰랐다 응? 그 새끼들이 돈만 받고 날을 줄은 진짜 몰랐다. 맹세해.   10/17 



강새벽: 돈 구해 온다. 한 번 더 나 속이면 다음엔 무조건 니 목부터 딸 거야. 알았니? 

업자:  으으으으. 

 

- 생선 가게 (전화 통화) - 

상우 엄마: 너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상우:  응. 잘 챙겨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 

상우 엄마: 아이 너 미국 음식 같은 거 입에 잘 안 맞을 텐데. 너 뭐 먹어? 

상우:  아니 엄마, 여기도 한국 식당 많아. 

상우 엄마: 어 그래? 아 다행이네. 언제 돌아 와? 

상우:  으음.. 일이 길어져서 아직 잘 모르겠어. 좀 걸릴 거 같애. 

상우 엄마: 아이 그래. 우리 아들 힘들겠네. 

상우:  엄마. 

상우 엄마: 응. 왜? 

손님:  아줌마, 물오징어 데쳐 먹을 걸루 세 마리만 주세요. 

상우 엄마: 아 예, 자..잠깐만요.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99999999 

99000000 상우야, 손님 왔다. 너 올 때 뭐 사오지 말어 응? 엄만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알았지? 

상우:  알았어. 

상우 엄마: 그래 끼니 거르지 말구.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우리 아들 그만 들어가 응. 사랑해 아들. 99999 

889 9999 물오징어요?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99999999999999 00000000000000000 99999 

9990000 아휴, 얘는 외국에만 나가면 엄마 준다고 그렇게 자꾸 뭘 사가지고 와 참. 

손님:  아드님이 효자신가 봐요. 

상우 엄마: 서울대 나왔어요. 경영학과. 

손님:  어머, 서울대 경영학과요? 머리도 좋은데 인물도 좋네. 결혼은 했어요? 

상우 엄마: 아직 안 갔어요. 

손님:  올해 몇 살인데? 내가 중매 좀 설까요? 

상우 엄마: 아 근데 우리 아들이 눈이 좀 높아. 

형사:  실례합니다. 혹시 조상우 씨 어머니 되십니까? 

상우 엄마: 예, 조상우 우리 아들 맞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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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상우 씨 지금 어딨습니까? 

상우 엄마: 미국 출장 갔는데요. 왜 그러세요? 

형사:  어.. 경찰입니다. 어.. 조상우 씨께서 횡령과 사문서 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09900009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상우 엄마: 예? 누굴 체포해요?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9999999999999999999999999 0000 

0000000 아이 형사님들, 저 뭔가 착오가 있는가 본데, 저 우리 아들은 뭘 잘못하고 그럴 애가 아니에요. 

형사:  네. 아드님하고 연락되시면은 경찰서로 자진출두하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00000 99999 0000  

9999999 이 계속 도주하시면 나중에 재판에서도 불리해집니다. 

 

- 모텔 (번개탄 피워 자살하려고 투숙) - 

상우:  누구시죠? 

 

- 힐링호프  (기훈 친구 가게) - 

기훈 친구: 내가 돈이 어딨냐? 

기훈:  3 백만 좀 어떻게 해줘. 내가 두 달 안에 갚을게. 

기훈 친구: 친구끼리 돈 얘기하는 거 아냐. 너나 나나 사정 뻔히 알면서 그래. 

기훈:  아, 알지. 아 오죽하면 알면서도 이러겠냐 응? 내가 안 되면 여기서 배달이라도 하께. 

기훈 친구: 아 무슨 배달이야 이 양반아. 안에 좀 봐봐. 여기 월세 내기도 힘들어. 

기훈:  아 그럼 딱 한 달만 쓰고 줄게 응? 아 내가 대리에 배달까지 뛰면 한 달이면 갚을 수 있어. 9999 

99000099 야, 우리 엄마 병원에서 당장 수술하라는데 아 정말. 

기훈 친구 처: 자기야, 이제 그만 들어오지. 

기훈 친구: 들어갈게. 

기훈 친구 처: 아 당장 들어오라구! 00000000000000000 9999999999999999999 000000000000000000 0000000 

99999999 담배 끄구! 

기훈:  안녕하세요. 

기훈 친구 처: 기훈 씨. 

기훈:  예? 

기훈 친구 처: 남의 가게 앞에서 담배 피시면 안 되죠. 

기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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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 

001 할아버지: 어어, 자네… 

기훈:  어, 영감님. 

001 할아버지: 맞지? 456 번. 

기훈:  아 예, 맞습니다. 

001 할아버지: 아니 근데 자네가 여기는 어떻게… 

기훈:  아, 저 이 동네에 살거든요. 

001 할아버지: 아 하. 허허허. 

기훈:  어..이.. 영감님도 이 동네 사세요? 

001 할아버지: 아냐, 이 근처에 아는 사람이 있어. 허허허 이거 내가 당장 오갈 데가 없어서 0000 9999 0000 

99999 99 잠깐 신세를 지고 있어. 허허허허. 어이구. 

기훈:  아이.. 잠깐 앉으시겠어요? 

001 할아버지: 응. 

기훈:  어허. 영감님을 여기서 다 뵙네요. 

001 할아버지: 그러게 말이야. 이 우리가 인연이 있나 보네. 

기훈:  아, 한잔 하시겠어요? 

001 할아버지: 응, 그래. 

기훈:  아, 아 여기 괜찮으세요? 술 드셔도 돼요? 

001 할아버지: 응, 괜찮아. 

기훈:  아  이거 안주가 없어서 어떡하죠? 

001 할아버지: 잠깐! 

기훈:  어어어어. 아 영감님 괜찮으세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001 할아버지: 아니. 999999999999999999999 0000000000000000000 999999999999 098990099 000009 0990 

90999 090 나 다시 가기로 했어. 

기훈:  어딜요? 거기를요? 

001 할아버지: 어차피 얼마 못 살 텐데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가고 싶지 않아. 9999999 0000999 99099 

00099099 혹시 알어? 거기서 내가 1 등 할지. 그때 그 무궁화꽃도 자네보다 내가 먼저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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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할아버지: 밖에 나와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더라구. 여기가 더 지옥이야. 흐흐. 

 

- 놀이동산 (마이랜드) 앞 - 

덕수 조폭: 덕수 형님! 

장덕수: 왜 이렇게 늦어? 

덕수 조폭: 아 막 나오는데 업소에서 꽐라된 손님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0909999 000000 99999 000 8777 

888 00000 아시잖아요. 아, 이 불금만 되면 그 개진상들 막 튀어 나오는 거. 

장덕수: 돈은? 

덕수 조폭: 급해서 일단 이거밖에 못 구했어요. 주말 지나고 수금 끝나면 더 드릴게요. 00000000 0000 9999 

999999 00 아 근데 지금 회장님께서 형님 찾는다고 인천이고 일산에 그쪽 애들 쫙 풀었다는데, 9999 777 

8888999 그동안 어디 숨어 계셨어요? 

장덕수: 그건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차 가지고 왔지? 

덕수 조폭: 예. 이쪽이에요. 8888888888888888 00000000000000000 999999999999 799088 8987978 9899787 

9008089 이게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초대장이라고요? 

장덕수: 그래. 그놈들이 어제 보낸 거야. 곧 다시 시작할 모양이야. 00000000 8888 99999999999 780000 

77899788 그러니까 니가 화요일까지 애들을 끌어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아놔. 총도 몇 자루 구해 놓고. 

덕수 조폭: 총요? 

장덕수: 그놈들 총이 있어. 근데 픽업은 한 놈이 나와. 그 가면 쓴 새끼를 잡아조져 가지구 0000 999 890 

9809899 이 새끼들 금고 있는 데를 쳐들어 가는 거야. 

덕수 조폭: 그게 형님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 쳐도… 

장덕수: 개새끼야, 사실이라고 치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니까. 

덕수 조폭: 죄송합니다. 

장덕수: 그 새끼들 돈을 돼지 저금통에 몇백억씩 쌓아놓고 있는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 뒤통수만 89999 

99989 99 제대로 치면 업소에서 꽐라된 년놈들 꼬장이나 받아 주면서 먹고 사는 일 굿바이 하고. 

덕수 조폭: 근데 형님, 애들이 지금 회장님하고 돈 문제로 형님이 잠수 타신 거 인천 바닥에 909 098 0909 

90900000 인천 바닥에 소문이 쫙 퍼져서 아~ 애들한테 말빨이 지금 안 서는데. 

장덕수: 야 이 개새끼야, 여기 털어 가지고 내가 그거 다 갚는다구. 

덕수 조폭: 형님, 근데 필리핀 카지노서는 얼마나 날리신 거예요? 

장덕수: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덕수 조폭: 형님, 그니까 그 좀 적당히 좀 하시지.         14/17 



장덕수: 이 새끼가 미쳤나 이 씨. 

덕수 조폭: 덕수야. 

장덕수: 덕수? 

덕수 조폭: 병신. 필리핀 전기 빠는 애들이 니가 빌린 돈 대신에 니 간, 콩팥, 눈깔로 받아 간다고 989909 

9099 9099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하하하하. 넌 좆됐어 이 병신 새끼야. 하하하하 하하하. 790 98989 9899 

98908900 아아아아~ 

장덕수: 하이,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파이팅 덕수! 컴온! 와봐 이 씨발. 

 

- 이혼한 전처의 집 - 

기훈 전처: 돈? 

기훈:  응. 

기훈 전처: 얼마나? 

기훈:  한 2 백 정도. 

기훈 전처: 2 백만 원? 

기훈:  응. 

기훈 전처: 당신 진짜 너무 한다고 생각 안 해? 99999999999 999080 909009 000009 9000000000000000 

00000000 당신이 뭐 나한테 위자료를 줬어? 아니면 애들 양육비를 한번 준 적 있어? 9898999 0909999 

98988888 그래 놓고 어떻게 나한테 또 손을 벌려? 

기훈:  하, 미안해. 엄마 병원비 때문에 그래. 

기훈 전처: 어디가 아프신데? 

기훈:  당뇨가 심해서.. 수술까지 해야 된대. 

기훈 전처: 돈 없어. 우리 살기도 빠듯해. 

기훈:  부탁 좀 하자. 울 엄마가 그래도 너한테는 잘해 줬잖아.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까지 왔겠니? 789 

9088787 내가.. 꼭 갚을게. 

기훈 전처: 그럴 돈 없어. 나도 애들 아빠한테 생활비 타서 써. 

기훈:  아 그럼 그 사람한테 좀… 

기훈 전처: 미쳤어? 야, 내가 뭐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달랠까? 응? 0 9000999 09999 9900 999898999 

00000000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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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전처: 애들 아빠 올 시간 됐어. 가! 가! 

기훈:  야, 너 자꾸 왜 근데 그 인간이 애들 아빠야? 가영이 아빠는 나야. 

기훈 전처: 뭐? 아빠 뭐? 너 애한테 뭐 해줬는데? 너 그럴 자격 있다고 생각해? 99999 899999988 8890000 

9900 990 너, 가영이 낳던 날 내 옆에 있기나 했어? 

기훈:  야, 그날은.. 아 너도 알잖아! 내가 갈 수가 없었다구! 동료가 쓰러졌는데. 

기훈 전처: 나도 쓰러졌어! 99999 00000 9999999 99999 88888 999900 99900 00000 99999 9999 0000 000 

0000000 그날 나 혼자 기다시피 해서 병원 갔어. 조금만 더 늦었으면 가영이 죽을 뻔 했어. 

기훈:  그놈은 그날 죽었어! 내 눈 앞에서! 병원에도 못 가고 죽었다구! 

가영 새아빠: 여보, 우리 왔어. 

기훈 전처: 어, 일찍 왔네. 

가영:  아빠. 

가영 동생: 엄마~ 

기훈 전처: 요 앞에 지나다가 가영이 볼라고 잠깐 들렀대. 

기훈:  뭐.. 가영이 봤으니까 나 가께. 

가영 새아빠: 가시게요? 

기훈:  아..예, 제가 급한 미팅이 있어서요. 가영아, 아빠 가께. 아빠 또 오께. 

가영:  응. 

가영 새아빠: 문을 이렇게…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99999999999999 9 00000 99999 00000 000 0000 

0000000 저 사람 또 왜 왔대? 왜 집 안까지 들어오게 해? 

기훈 전처: 미안해. 마트 갔다 오는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 아파트 밖 - 

가영 새아빠: 저기요. 

기훈:  뭐죠? 

가영 새아빠: 돈 필요하다면서요? 

기훈: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가영 새아빠: 안 갚으셔도 됩니다. 대신 우리 가족 앞에 다신 안 나타나 주셨으면 합니다. 가영이가 많이 789 

897 76578 힘들어 합니다. 이제 미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불쑥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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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이 새끼가 씨!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가영:  아빠. 

 

- 기훈 집 앞 - 

황준호: 성기훈 씨? 

기훈:  네? 

황준호: 도봉서 황준홉니다. 얼마 전에 신고하러 지구대에 오셨죠. 사람들을 납치해서 게임을 시키는 78 

6789988 곳이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죽였다고.    

기훈:  아 그거 그냥 지어낸 얘깁니다. 술 먹고 심심해서 그냥 지어낸 거예요. 

황준호: 성기훈 씨가 가지고 있던 명함 저희 형도 가지고 있었어요. 형은 지금 실종 상태구요. 

기훈:  아 저는 그냥 길에 떨어져 있길래 그냥 주워서 넣고 다닌 거 뿐이에요. 

황준호: 성기훈 씨, 도와 주십시오. 저희 형 찾아야 합니다. 

기훈: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누굴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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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              

 

- 선박 위 - 

가면 1: 시작해! 

가면 2: 인원 점검! 

 

가면: 거기! 

황준호: 저 배멀미 때문에... 

가면:  규칙을 잊었나? 상급자의 허가 없이 먼저 말하지 않는다. 선실로 올라가서 대기해! 

 

- 홀 - 

기훈:  영감님. 영감님! 영감니임!  

001 할아버지: 어… 

기훈:  아휴,  정신이 드세요? 

001 할아버지:  자네.. 456 번. 

기훈:  예에. 아이, 영영 가시는 줄 알았네. 

001 할아버지: 나 그렇게 쉽게 안 죽어. 

기훈:  아, 그럼요. 영감님 덕분에 나갔다가 영감님 때문에 들어왔는데 먼저 가시면 안되죠. 

001 할아버지: 많이들 돌아왔네. 

기훈:  그러게요. 다들 힘들었나 봐요. 어휴. 야아, 그.. 애 이름도 못 지었다는 여자도 들어왔네요. 

001 할아버지: 그러게. 애 이름은 짓고 왔나? 

기훈:  아이고. 

상우:  기훈이 형. 

기훈:  오, 상우야. 

상우:  왔어? 안 올 줄 알았는데. 

기훈:  쯧.. 아이.. 그렇게 됐다. 너는? 엄마 보고 온 거야? 

알리:  사장님들. 

              1/11 



기훈:  오오. 아..이.. 생명의 은인. 

알리:  사장님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날 차비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훈:  니가 이 친구 차비를 줬어? 

상우:  여의도에서 안산까지 걸어서 간다길래. 

기훈:  차하하하하, 훈훈하구먼. 우리 이거 뭐 훈련소 동기들 그런 느낌인가? 

알리:  훈련소가 뭐예요? 

기훈:  군대 알아요 군대? 총 쏘고 막 훈련하는 데? 

알리:  아, 군인들 같이 사는 곳? 

기훈:  그래요. 아, 잠깐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군대처럼 우리끼리 한번 뭉쳐서 해보는 건 어때? 

상우:  맞아. 앞으로 무슨 게임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그룹을 형성하는 게 

9999 99  유리할 거야. 

기훈:  아, 그쪽도 같이 합시다! 아,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구. 너도 봤지? 이 친구가 나를 완전히 999 999 

999 999  한 손으로 들던데. 

알리:  정말 나도 같이 해요? 

기훈:  아, 그래요. 어.. 그쪽이 이등병 쫄따구, 얘는 일 잘하는 상병, 나는 말년 병장. 

알리:  감사합니다, 사장님. 

상우:  그 사장님 소리는 좀 빼고. 

001 할아버지: 저기.. 괜찮으면은 나도 좀 끼워주겠나? 

기훈:  아이, 그럼요. 영감님이 군대에 평생 말뚝 박은 주임원사 하시면 되겠네. 

001 할아버지: 고맙네. 

기훈:  야, 이거 우리 팀구성이 아주 딱 맞게 떨어지네. 

 

- 덕수 일당 - 

장덕수: 내가 지나간 일은 다 잊고 받아줄 테니까 내 밑으로 들어와. 원래 우리 한팀으로 꽤 괜찮았잖아. 

9999 99  응? 

강새벽: 아직도 허세냐? 밖에 너 잡으러 다니는 애들 쫙 깔렸던데. 

장덕수: 까불지 마. 니가 아무리 독해도 여기서 독고다이로 지랄해봤자 승산없어. 너 이거 안 보이냐? 

9999 99  가면 쓴 새끼들 죽은 놈들 침대 싹 다 빼버린 거. 아차하면 니 침대도 곧 아웃이야. 흐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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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새벽: 니 침대 걱정이나 해. 

일당들: 크크크… 

강새벽: 아저씨들, 이새끼한테 붙지 마. 이새끼 밖에서 지 꼬붕들 주머니 털어서 지 배만 불린 새끼야. 

9999 99  그러다 결국 간 커져서 지 윗대가리 주머니까지 손댔다가 걸려서 이 꼴이 됐고. 이런 인간들을 

9999 99  우리 고향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혁명적인 개새끼. 

일당들: 푸웃.. 크크크… 

장덕수: 이런 빨갱이 씨발년이. 

212:  언니 오빠들! 말씀 중에 쏘리~ 

장덕수: 뭐냐? 

212:  어머, 이 오빠 잘 생겼네. 오빠, 나도 좀 끼워주라. 

장덕수: 어딜 껴? 

212:  오빠 팀에. 

장덕수: 아줌마 뭐 잘하는데? 

212:  못하는 거 빼고 다 잘하지. 삐쩍 골은 언니보다 훨 쓸만할 걸. 여러모로. 

일당들: 오~ 

장덕수: 아줌마 그렇게 잘해? 함 하까? 침대도 비었는데. 

일당들: 푸우.. 낄낄낄낄… 

안내방송: 지금부터 식사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은 숙소 중앙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밥 먹고 하자. 

안내방송: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식사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은 숙소 중앙에 모여 주시기 9999 

9999 99  바랍니다. 

212:  푸.. 양아치 새끼. 흐 아이고. 

 

- 프론트맨 방 - 

가면:  201 명 가운데 187 명이 돌아왔습니다. 재참가율은 93%입니다. 

프론트맨: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동향을 보고해. 

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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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시간 - 

기훈:  음~ 

001 할아버지: 아휴, 옛날 생각나네. 

기훈:  영감님도 이런 도시락 드셨어요? 

001 할아버지: 그럼. 우리 마누라가 내 꺼랑 애들 꺼랑 아침마다 도시락 싸느라고 항상 바빴어. 

기훈:  아우, 이거 밥이 차네. 아후. 

  야, 이 가운데 난로가 있으면 그냥 딱 데워 먹고 좋은데.. 상우야, 기억나냐? 우리 초등학교 999 

999 999  교실에 조개탄 난로 있었잖아. 도시락 그 위에 깔아놓으면 엄청 뜨거워져 가지구 막 누룽지 999 

999 999  생기고.. 응?  

상우:  형, 그 옛날 생각할 시간 있으면 다음에 무슨 게임할지나 생각해봐. 

기훈:  야, 그걸 생각한다고 아냐? 닥쳐봐야 아는 거지. 

001 할아버지: 그 저 여태까지 한 걸로 보면은 옛날에 어린이들이 하던 놀이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 

기훈:  아 뭐 그런 건데요. 그게 한두 가지도 아니구. 딱지치기, 다방구, 땅따먹기, 비석치기, 술래잡기, 

999 999  돈가스, 얼음땡. 여자들은 공기놀이, 고무줄, 실뜨기.. 씁.. 또 뭐가 있나? 

알리: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기훈:  거기 애들은 이런 게임 안 하나? 

상우:  걱정하지 마. 애들 게임 규칙 단순해. 모르면 우리가 도와줄께. 

알리:  감사합니다. 

안내방송: 오늘의 일과가 모두 끝났습니다. 모든 일꾼들은 자신의 숙소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9999 999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일과가 모두 끝났습니다. 모든 일꾼들은 자신의 숙소로 복귀하시기 9999 

9999 999  바랍니다. 

 

- 화장실 가려고 소동 - 

212:  야야야 문 열으라구, 이시키들아! 아, 오줌보 터질 거 같애~ 니들은 오줌도 안 싸냐? 화장실 좀 

999 999  보내달라구우. 화장실만 잠깐 보내달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아이 그럼 여기 남자들 천진데 

999 999  여기서 바닥에 싸? 야, 야 이 개새끼들아, 게임을 시키려면 최소한 사람 대접을 해주고 시켜야 

999 999  될 거 아냐! 야 세모, 너 말고 니 위에 책임자 불러! 그 네모난 놈 부르라고 이시키야! 

가면:  정해진 시간 외에는 숙소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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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씨발 그럼 내가 니들이 정한 시간에만 오줌이 마렵냐 응? 999 999 999 999 999 999 999 999 999 

999 999  어쭈구리.. 이런 씨발것들. 니들 내가 못 쌀 거 같애? 이.. 씨. 야, 싼다. 야, 줄줄 자알 나온다. 

가면: 따라오시죠. 

212:  아흐.. 참, 조선놈들은 악을 써야지 그냥 귓구멍이 열려. 아이 씨. 

강새벽: 나도 가. 

212:  뭐냐?.. 남이 죽으라고 변기 닦아놓으니까 그냥 낼름 올라앉네. 야, 너 좀 거슬리는 스타일이야, 

999 999  알어? 저 싸가지 없는.. 야! 

 

- 화장실 - 

212:  아.. 아.. 아.. 아흐.. 쓰읍 후- 후-.. 달다, 씨발. 9999 99999 9999999 9999999 999999 99999999 999 

999 99 9 아이 깜짝이야, 씨.. 왜? 9999 99999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 99999 9999 

9999 99  으흡.. 푸.. 흡.. 너도 한 모금 할래? 

강새벽: 움직이지 말고 얌전히 담배나 빨아. 

212:  너 뭐 해? 9999 99999 99999 999999999999999999999 9999999999 9999999999999 99999 999 999 

999 999  너 지금 거기 들어가게? 

강새벽: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게. 9999 99999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 99999 99999 9999 

9999 99  시간 좀 끌어줘. 뭔가 알아내면 너도 알려줄 테니까. 

212:  콜!  여기 밟아. 9999 99999 99999999999999999999 999999 99999 999999999999999 9999 9999 

9999 99  으.. 으.. 으... 

  아유, 변비가 사람 죽이네~ 아 아.. 내가 차라리 애를 낳고 말지. 사람 살려~ 아으 아.. 아으 99 999 

999  9999 나 죽네. 어.. 나온다. 

가면: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212:  잠깐만 있어봐~ 이제 거의 다 나왔어. 야 빨리 나와야겠다.. 빨리 나와야겠다.. 빨리 나와야겠네~ 

가면: 돌아갈 시간입니다. 안 나오면 들어가겠습니다. 

212: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휴지.. 휴지가 없어. 씨.. 나 물로 씻고 나갈게. 너 들어오지 

9999 99  마! 거기 그대로 있어! 나 씻는다. 나 지금 밑에 아무것도 안 입었다. 아이.. 씨. 아아아 깨끗하게 

9999 99  잘 닦이네. 

 

- 주방 - 

가면:  뭐 해? 계속 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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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입구 - 

가면: 이제 나오세요! 

212:  씨발 휴지가 없다니까~ 

가면: 나오지 않으면 끌어내겠습니다. 

212:  닦아야 나갈 거 아냐, 어? 9999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 9999 

999 999  야, 칸마다 휴지 체크하는 거 기본 아니냐? 99999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 999 

999 999  그 네모난 새끼 오라 그래! 내가 컴플레인 좀 해야겠어, 씨. 

 

  뭘 봐? 이 개새끼야~ 와.. 씨.. 씨발 새끼, 야 이새끼야 너 내가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 너 이거 999 

999 999 9  성추행이야. 야, 나 나가면 너 고소할 거야, 이 개새끼야.. 씨. 9999 9999 9999 9999 99999999 9999 

999 999  아이 씨. 

 

- 홀 - 

안내방송: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 숙소 - 

황준호: 무인도, 납치, 감시, 그리고 가면들. 

 

- 홀 - 

212:  야, 뭐 봤어 응? 아, 뭐 봤냐구? 

강새벽: 내일 얘기해. 

212:  아, 뭘 또 내일 얘기해? 지금 얘기해.. 씨. 999 999999999999 999 999999999999 999 999 9999 999 

999 999  야, 뭐 봤냐구? 거기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 뭘 봤을 거 아냐? 응? 

 

- 숙소 - 

안내방송: 하루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10 분 후에 인원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 홀 - 

안내방송: 지금부터 식사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은 숙소 중앙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  야, 너 뭐 봤어? 뭐 봤냐고? 아침에 말해준다며?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 봤을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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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새벽: 가면 쓴 놈들이 큰 솥에 뭔가를 녹이고 있었어. 

212:  뭘 녹여? 

강새벽: 그건 잘 몰라. 

212:  에이 씨, 나는 어제 너 살릴려고 그 생쑈를 다 벌였는데.. 잘 모르겠어? 

강새벽: 냄새가 났어. 

212:  무슨 냄새? 

강새벽: 설탕 냄새. 

212:  설탕 냄새? 그니까 걔들이 설탕을 막 이렇게 녹이고 있었다고? 

강새벽: 그런 거 같애. 

212:  너 진짜 그게 다야? 

강새벽: (끄덕끄덕) 

212:  하아, 너 보고도 말 안 하는 거 있으면 니 눈깔에 담배빵 들어간다, 이 씨. 

강새벽: (노려봄) 

212:  배가 고프긴 하다. 단 게 좀 땡기네. 아.. 씨발 오늘은 맛탕이라도 주나? 

 

- 숙소 - 

안내방송: 인원 점검 중입니다. 그대로 문 앞에 대기해 주세요. 999 9999999999999999999999 99999999 

999 999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이동하세요. 

 

-홀 - 

기훈:  쓰읍, 아.. 저.. 초코우유는 없나요? 제가 흰우유를 못 먹어서요. 어릴 때도 이 흰우유를 먹으면 

999 999  소화가 안 돼서 제가 학교에서 우유 급식도 안 했거든요. 

001 할아버지: 흐흐..흐흐흐 흐흐.. 자네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겠어. 

기훈:  어떻게 아세요? 

001 할아버지: 우리 아들이 꼭 자네 같았거든. 어휴… 

알리:  사장님, 그거 왜 안 먹어요? 

상우:  너 먹어. 

알리: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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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우:  (끄덕끄덕) 나 원래 아침 안 먹어. 

알리:  감사합니다, 사장님. 

기훈: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입이 짧아. 

  이거도 마셔. 

알리: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내방송: 잠시 후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진행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99 

999 999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잠시 후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999 

999 999  진행 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당신 뭔가 봤죠? 어젯밤에 어떤 여자랑 하는 얘기 들었어요. 얘기해봐요 뭐 봤는지. 

강새벽: 내가 왜? 

상우:  탈북자라면서요? 딱지치기, 무궁화꽃.. 이놈들이 시키는 게임들 다 내가 어렸을 때 하던 999 999 

9999 99  놀이예요. 다음 게임도 분명 그런 거일 확률이 높아요. 본 거 말해주면 내가 뭔지 알아낼 수도 

999 999  있어요. 

 

- 놀이터 (두 번째 게임하는 곳) - 

기훈:  놀이터가 뭐가 이렇게 커? 뭘 시킬려고? 

안내방송: 두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훈:  야, 뭘 것 같니? 응? 뺑뺑이에서 오래 버티기? 정글짐에서 떨어뜨리기? 응? 

안내방송: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 앞에 보이는 모양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앞에 서주세요. 

알리:  저거 뭐예요? 

기훈:  동그라미, 삼각형, 별, 우산. 

001 할아버지: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 상우 회상 - 

상우:  본 거 말해주면 내가 뭔지 알아낼 수도 있어요. 

강새벽: 설탕을 녹이고 있었어. 

상우:  허억. 

 

기훈:  상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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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우:  어? 

기훈:  어떻게 할까? 

상우:  글쎄. 

안내방송: 지금 즉시 하나를 선택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하나를 선택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우리 팀 다같이 움직일까? 

상우:  그건 위험할 수도 있어. 아직 뭘 시킬지도 모르는데 다같이 한곳으로 갔다가 모두 불리해질지도 

999 999  몰라. 

기훈:  그런가? 

상우:  투자에도 그런 말이 있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기훈:  아흐.. 영감님, 얘가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입학.. 어릴 때부터 유명한 우리 동네 신동이었어요. 

001 할아버지: 그래? 어이구 그.. 대단한 사람이네. 

기훈:  아, 그럼요.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 999 

999 999  그럼 상우 말대로 일단 찢어져서 서로 짱을 좀 보죠. 응? 누가 어디로 갈까요? 

상우:  내가 삼각형으로 가께. 

기훈:  그럼 거기는? 

알리:  다이라. 

기훈:  응? 

알리:  다이라  

기훈:  아, 동그라미. 

알리:  네. 우리 고향 달처럼 생겼어요. 

기훈:  그럼 별이랑 우산이 남는데. 

001 할아버지: 자네부터 골라. 

기훈:  아, 그럴까요? 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 9999 

9999 99  아 그럼 제가 우산 하죠 뭐. 

상우:  응.. 우산? 왜? 

기훈:  내가 어릴 때부터 우산을 잘 잃어버린다고 엄마한테 많이 혼났잖아.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999 

9999 99  망가진 우산만 줬어. 저도 딴 애들처럼 멀쩡한 우산 들고 다니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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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할아버지: 으흠. 

기훈:  별 싫으세요? 저랑 바꿀까요 그럼? 

001 할아버지: 아냐, 별.. 좋아. 요즘은 별 보기가 힘든 세상 아닌가? 

기훈:  자, 다들 움직이죠. 무슨 게임인지 알게 되면 그때 다시 모여서 작전 짜고. 

상우:  기훈이 형. 

기훈:  응! 

상우:  아냐. 

안내방송: 선택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게임을 공개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은 앞에 있는 케이스를 

999 999  하나씩 가져가세요. 참가자 여러분은 앞에 있는 케이스를 하나씩 가져가세요. 9999 99999 9999 

9999 99  이제 케이스를 열어 안을 확인해 주세요.  

알리:  동그라미? 

안내방송: 두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입니다. 선택하신 모양은 여러분이 뽑아야 할 모양입니다. 

기훈:  좆됐다! 

안내방송: 제한 시간은 10 분입니다. 10 분 안에 주어진 모양을 깨끗이 잘라내면 통과입니다. 999 999 999 

999 999  그럼 시작합니다. 

369:  흑.. 흐흑.. 제.. 한번만.. 제발 한번만 더… 

269:  흐흑.. 흐흑.. 흑.. 아뇨.. 아뇨.. 잘못했어요. 아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내방송: 111 번, 성공.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 999 999  67 번, 성공. 

알리:  또또또..똥그라미. 똥그라미. 

안내방송: 199 번 성공, 210 번 성공, 224 번 성공, 246 번 성공, 73 번 성공. 

가면:  29 번! 

안내방송: 72 번, 성공. 

황준호: 네. 

가면:  오늘 임무가 뭐지? 

안내방송: 34 번, 성공. 

황준호: 제 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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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29 번의 임무는 탈락자 운반이야. 왜 벌써 들어왔지? 

황준호: 죄송합니다. 

안내방송: 44 번, 성공. 

황준호: 착각했습니다. 

가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해. 뭘 착각했는지 그때 들어보지. 

안내방송: 32 번, 성공. 

 

- 홀 - 

가면: 왼쪽. 

 

- 놀이터 - 

안내방송: 122 번 성공, 29 번 성공, 218 번 성공, 357 번 성공, 83 번 성공. 

기훈:  녹았어!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 999999 9999 

9999 999  이거야. 뒤에서 녹이면 돼. 경계선이 더 얇아서 먼저 녹을 거야. 

안내방송: 212 번 성공, 196 번 성공, 244 번 성공, 69 번 성공, 70 번 성공. 99999 999999999999999999999 

9999 999  456 번 성공. 

안내방송: 두 번째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성공한 참가자는 지금 즉시 놀이터를 떠나주세요. 

가면: 손을 치우세요. 

119:  야 이 개새끼들아. 이런 씨발, 이런 좆같은 게임이 어딨어? 누구는 왜 좋은 거 뽑고, 누구는 왜 

999 999  안 좋은 거 뽑아야 돼? 가까이 오지 마, 이 씨발놈들아. 이새끼 확 죽여버릴 거니까. 진짜 죽여 

999 999 999  버릴 거야.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 9999999 

999 9999  가..가.. 가면 벗어! 빨리 벗어 씨. 9999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 

99 999 999  뒤..뒤..뒤.. 뒤로 돌아. 999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 999999999 9999 999 

999 999  너같이 어린 놈이.. 왜 이렇게 된 거야? 

프론트맨: 명심해.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면 죽는다. 

- 황준호 회상 - 

가면: 29 번, 끝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해. 뭘 착각했는지 그때 들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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